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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게의 ‘발채’(ⓒ네이버) 걸채(ⓒ농협 농업박물관)

1. 걸채의 명칭

� 걸채는� 길마� 위에� 얹어� 곡식� 등의� 짐을� 실어� 나를� 때� 쓰는� 농기구이다.� 소의� 등에� ‘걸치는�

채(틀)’란� 의미를� 가진� 말로,� ＜농가월령가� 農家⽉令歌＞에는� ‘발ㅣ’로� 표기되어있고,� 지역

에� 따라� ‘돔발채’(경기도� 화성),� ‘베걸채’(경기도� 안성),� ‘발구’(충청남도� 서산),� ‘발기’(전라북도�

남원)로� 불린다.�

� 걸채의� 다른� 이름인� 발채는� 지게� 위에� 얹는� 소쿠리� 이름으로� 지게에� 짐을� 실을� 때� 흩어� 지

기� 쉬운� 자잘한� 짐을� 담는� 것으로� 바소쿠리라고도� 부른다.� 농기구� 이름은� 지방에� 따라� 다양

하게� 불려� 전혀� 다른� 농기구에� 대해� 같은� 이름이� 지어지곤� 했다.� �

2. 걸채의 형태

� 길이가� 약� 150㎝� 되는� 어른� 팔뚝� 만한� 굵기의� 나무� 2개를� 가로로� 놓고(앞마구리,� 뒷

마구리),� 그� 가운데� 비슷한� 굵기의� 나무를� 세로로� 놓아,� 길마를� 걸칠� 수� 있을� 정도의� 간

격을� 두어� 세� 칸으로� 만들어져� 있다.� ‘� ᄑ’자� 형으로� 가운데는� 길마를� 걸치고� 양쪽� 칸에

는� 짐을� 실을� 수� 있게� 새끼줄을� 매어� 여러� 가닥의� 늘어� 뜨려� 짐을� 싣는다.� 늘어뜨린� 줄

을� ‘벼릿줄’이라고� 하는데,� 이� 벼릿줄� 아래에는� 방석� 같은� 바닥(걸챗불)이� 되게� 짜서� 매

달았는데� 지방마다� 싣는� 물건에� 따라� 바닥부분을� 달리� 만들어� 사용하였다.� 걸채의� 총�



 걸채의 부분 명칭(ⓒ박호석)

무게는� 13㎏� 정도(경남� 창녕)이며,� 볏단을� 차곡차곡� 쌓아� 나르게� 되면� 한번에� 200~300㎏을�

실을�수� 있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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